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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리제 코테릭은 루어 지역과 라인강의 폭격당한 지역으로 광산업과 금속업이 주를 이루던, 이른바 

“루어포트”에서 두 동생들과 함께 성장했다. 아넬리제의 아버지 하인리히 코테릭은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뒤스부르그 석탄 산업 지역에서 광부로서 일자리를 찾았다. 두 살되던 1934년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아넬리제는 본당 유치원에서 수녀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야간 공습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중단되다가 결국 학교가 

폐쇄되었다. 종전 후에는 고향의 폐허속에서 학교 생활과 직업 교육을 이어갈 수 있었다. 1949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산업 상공회의소에서 “상업 사무직 직원”으로서 직업 훈련을 

시작했으며 내륙 수로 운송 부서에서 무역 회사 행정부의 일을 수행했다.  

그와 동시에 1953년에 쓰여진 이력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직업 외에도 나는 본당의 청년 

활동에 즐겨 참여했다. 직접 청년 그룹을 이끌었으며 교구 민속춤과 합창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특히 

본당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다.” 이 말은 삶에 대한 기쁨과 신뢰, 공동체를 만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모든 아름다움과 새로운 길과 발전에 대한 개방성, 무엇보다 삶에 깊이 뿌리내린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성 등 일생 동안 마리아 멕틸데 수녀의 성격을 형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953년, 아넬리제는 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공동체는 이 젊은 수녀의 재능과 열정, 지도력과 

비전, 책임감과 조직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격려하고 필요로 했다. 마리아 멕틸데 수녀는 중등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고 본 대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1965년에 독일어와 역사 국가 고시에 합격하여 

1968년에 쾰른의 립프라우엔슐레에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던 

열정적인 몇 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수녀는 훼히타의 노틀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수녀는 1974년부터 여러 해 동안 수녀회의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맡았다. 12년간 뮬하우젠 

관구장이었으며 1986년에는 로마의 총참사회에 선출되어 12년간 독일 총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와 한국의 총참사가 되었다. 6년간은 “1참사”로서 총장의 대리로 지냈다.    

직무를 마친 다음에는 4년간 더 로마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총본원에서 번역일을 했고, 이후에는 우리 

게스트 하우스인 빌라 마리아 레지나의 조직 관리를 담당했다.   

2003년에 로마로 돌아온 마리아 멕틸데 수녀는 활동을 이어갔다. 관구 문서실 행정일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일에 더하여 1888년부터 2007년까지 뮬하우젠 관구의 종합적 역사를 저술하게 되었다. 수녀는 

독일에서 우리 수녀회의 기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외국 관구 수녀들의 그룹을 동반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2005년에 관구 참사로 임명되어 뮬하우젠 관구가 해체될 때까지 봉사했다.   

2019년에는 수녀들을 위한 은퇴 공간인 살루스로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도 수녀는 빨리 

적응했으며 공동체 생활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수녀에게는 

중요했으며 그들의 방문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활동 영역에서 알게 된 많은 동료들과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마지막 몇 년 간은 점차 기운이 없어지고 생활의 범위도 축소되면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곤 했다. “괜찮아요. 만족스럽게 지내요.” 이러한 헌신으로 마리아 멕틸데 수녀는 2월 12일 아침에 

하느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돌려드렸다.   


